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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워라밸 지수를 도입하여 
PQㆍESG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기사는 

사실과 다릅니다
< 보도 내용 (대한경제 1.24) >

◈ “젊은 건설기술인 유인” 연내 ‘워라밸 지수’ 개발

ㅇ젊은층 유입을 ‘워라밸’이 중요하다고 보고, 관련지수를 개발해 공공ㆍ민간
기관에 적용을 유도

ㅇ민간 건설ㆍ설계ㆍ감리업체 등이 적극적으로 지수를 도입할 수 있도록 PQ(입
찰참가자격 사전심사)ㆍESG(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) 평가 시 가점

□ 기사에 언급된 ‘젊은 건설기술인 유인을 위해 워라밸지수를 도입하고 

PQ(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), ESG(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) 평가 시 가점을 

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.

□ 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구조 및 생산활동  

변화로 건설기술인 수급의 불균형이 예상됨에 따라, 중장기 수급전망

분석 및 수급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*를 하고 있으며, 

    *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, 건설산업연구원(’23. 6~‘24. 4) 

 ㅇ 건설 기술인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,  

워라밸 지수개발 및 PQ, ESG 평가 반영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 

알려드립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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